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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포옹,  
그리고 사랑

에바는 까치발을 하고 찬장에 있는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잡았다!”
에바는 상자를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붉은색 
점토로 만든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의 인물 
모형들이 들어 있었어요. 에바는 모형들을 꺼낸 
후, 아기 예수님 모형을 조심스럽게 구유 위에 
놓았어요.

이제 성탄 트리를 장식할 차례예요. 
에바는 엄마와 남동생 네피를 도와 

전구 줄과 만자닐라를 달았어요. 

마리아 마르타 몰리나 데 몬테로소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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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의 말을 들으신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그렇지. 하지만 아빠가 엄마랑 같이 네 기분이 좋아질 만한 일을 
생각해 보았단다.”

“성탄절은 베푸는 날이잖니. 그래서 허리케인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사려고 하는데 네가 좀 도와줄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좋죠!” 에바가 말했어요. 네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바와 네피는 엄마와 함께 가게로 갔어요. 에바는 

장바구니에 식료품을 담는 일을 도왔어요.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엄마, 네피랑 같이 대피소에 있는 아이들에게 쿠키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엄마가 저희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음식을 
가져다줄 때 같이 나누어 주려고요!”

엄마는 에바의 말대로 하기로 하셨어요. 에바와 네피, 엄마는 
며칠 동안 같이 쿠키를 구웠어요. 에바와 네피는 쿠키를 작은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고 리본으로 묶었어요. 그런 다음, 에바와 
네피는 부모님과 함께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이 머무는 대피소로 
갔어요.

“여기 아이들이 정말 많다. 우리가 가져온 쿠키로 충분할까?” 
네피가 말했어요.

“그래야 할 텐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에바가 말했어요. 
에바와 네피는 눈을 감았어요. 
에바가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세요.”

대피소의 아이들이 줄을 
길게 섰어요. 에바와 네피는 그 
아이들에게 쿠키 봉지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쿠키는 모든 
아이가 하나씩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어요!

집으로 돌아올 때, 에바는 이제 슬픈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에바의 얼굴엔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어요. 에바는 성탄절 
전야에 친구들을 안아 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에바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포옹을 쿠키 봉지 하나하나에 담을 수 
있었어요. 

38쪽으로 가서 과테말라의 쿠키 요리법을 살펴보세요!

“올해 성탄절은 전과는 

다를 것 같아요.” 에바가 

말했어요.

에바와 네피는 켁치어를 써요. 에바와 

네피가 사는 집과 가까운 코반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거라서 두 사람은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만자닐라는 작은 노란색 과일인데, 에바는 그 달콤한 
향을 참 좋아했어요. 집에 돌아오신 아빠가 나무 
꼭대기에 별을 다는 에바와 네피를 도와주셨어요.

에바는 가족의 성탄절 전통 중 몇 가지를 올해도 
똑같이 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사실 모든 게 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몇 주 전에 허리케인이 에바가 사는 과테말라의 
도시를 강타했어요. 그래서 폭우와 강풍으로 많은 
집이 부서졌고, 아직도 대피소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아픈 사람도 많았고요.

보통 성탄절 전야에는 에바의 이모와 삼촌, 
사촌들이 와서 큰 파티를 하곤 했어요. 에바와 
네피는 그날은 늦게까지 자지 않으면서 이모들과 
과일 음료수를 만들고 사촌들과 함께 놀았어요. 
그러다 자정이 되면 모두가 거리로 나가 폭죽을 
터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포옹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올해는 친척들이 오지 못했어요. 길에 
나가서 성탄절 전야를 축하하며 서로를 안아 주는 
것도 못할 거예요.

에바는 그런 즐거움을 다 놓치게 되었다는 게 
슬펐어요. “올해 성탄절은 전과는 같지 않을 것 
같아요.”


